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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트리, 신기술금융사 설립 통해 미래성장동력 확보 박차 

신기술금융사 설립과 함께 상장 첫 현금배당 실시로 주주가치 제고  

[2019-01-18] 이너뷰티 전문기업 뉴트리(대표이사 김도언, 박기범)가 기업가치 제고 및 재무적 

수익 창출 극대화를 위한 혁신경영에 박차를 가한다. 

 

뉴트리(NEWTREE)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신기술금융사 설립과 배당에 대한 결의를 마쳤다고 공시

를 통해 밝혔다. 

 

뉴트리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(신기사) 설립으로 ▲성장동력 기술 확보 ▲신규 사업 진출 ▲전

략적 M&A 등의 추진을 통해 추가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. 

 

이는 최근 제품에 대한 고객 니즈 고도화, 기술의 상향 평준화 및 복잡성 증가 등의 추세 변화에 

선제적 대응을 위해 내부 역량과 외부 역량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

인다. 

 

이번에 설립되는 신기술금융사는 뉴트리와 사업연관성이 높은 분야에서 다양한 투자기회를 발굴

하여 뉴트리와 피투자회사간의 사업 시너지 창출 및 재무적 이익 창출 극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. 

 

회사는 글로벌 투자사 칼라일그룹의 전한국대표 박상필을 대표이사로 영입했으며, 금융투자업계

에 다양한 경험을 지닌 투자 전문가들로 구성중이라고 덧붙였다. 

 

뉴트리 김도언 대표는 “이번 신기술금융회사 설립을 토대로 상호보완적 사업모델을 가진 기업들

과 협업을 통해 R&D기술력을 확보하며 사업간 시너지를 도모할 계획”이라며 “유망 사업에 대한 

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조기 상용화, 인큐베이션 등 성장동력 확보 및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”이라

고 말했다. 

 

한편, 뉴트리는 주주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보통주 1주당 1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를 

통해 밝혔다. 배당기준일은 2018년 12월 31일이며, 배당금총액은 9억3백만원이다. 회사는 2017년

에 배당을 실시한 바 있으며, 배당 성향은 동종업계를 상위하는 28%수준으로 예상된다. 


